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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 상태        19-06-08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는 2019년 4월 말 현재 $22.03조 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떠 안고 있는 빚이며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가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부채는 수입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는 정부의 부채입니다.  이런 부채 중에는 채권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일찍 갚아 버릴 수 없는 부채에는 사회보장금과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미국 정부의 예산 집행은 예산 흑자를 기록한 해도 종종 있지만 정부의 빚은 완전히 갚아버린 해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행정부였던 1835-1836년의 회계연도 한해 뿐이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 국의 추산에 의하면 2018-2028 동안 예산 적자는 1년에 평균 연간 $11.7조 달러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간 한 가구당 $12,700를 의미합니다. 2019년에 미국 정부의 수입은 3.44조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출은 4.2조 달러로 의회 예산 국이 추산하고 있으니 예산 적자는 연간 약 7,600 억 달러입니다. 이런 적자 예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재정 파탄을 겪지 않는 이유가 뭣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인플레에션이 지난 6년 동안 연 2%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외채가 22조 달러라고 하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현금 보유량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 중 2,000 기업은 2018년 현재 1.9조 달러에 이른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5년 전보다 2배가 넘는 현금 보유량입니다. 이는 5년 전에 보유한 5,700억 달러보다 2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이런 막대한 현금 보유량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노벨 수상 경제학자이셨던 밀튼 프리드맨 (Milton Friesdman) 박사는 일반 적인 통계에 잘 나타나지 않는 미국의 경제 이점을 언급했습니다, 주로 무역 수지를 말할 때 국경을 사이에 두고 수입과 수출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프리드맨 박사는 국경에 의미를 두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의 상거래를 당사자들의 국적에 중점을 두고 계산을 한다면, 즉 미국인 대 비 미국인의 상거래를 논한다면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미국은 막대한 무역 흑자를 매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상거래로 유입되는 외화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으로 지상 과 지하로 유입되는 외화도 막대하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외화의 유입 때문에 미국은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고 외국과의 무역 즉 관세 조정과 환율 조정에도 유리한 입지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MAGA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으로 비난도 받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현상도 미국의 재정 형편을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기록적인 낮은 실업률을 비롯한 호경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상태는 일반 국민의 기우로부터 자유롭다고 하겠습니다.  끝
